
해외양계정보

47㎏ 여성 12분간 닭날개 170개 꿀꺽
거구 남성 제치고 미 챔피언

165.1㎝의키에체중이47.6㎏에불과한미국여성이2일뉴욕주버펄

로턴타이어파크에서열린‘미국닭날개먹기선수권대회’에서12분

만에170개이상을먹고우승했다고미국언론이보도했다.

대회주최측은버지니아주알렉산드리아출신의소냐토머스가무게

로는2.3㎏의닭날개를먹었다고밝혔다.

올해6회째를맞은버펄로윙페스티벌의한행사인닭날개먹기대

회에는체중이136㎏인거구를비롯해대부분남성이출전한가운데가

장왜소한토머스가우승하는기염을토했다.(연합뉴스)

식자재 납품 계란에서 소량의 살모넬라 검출

국식품위생관리사무국에서는 14개월간의조사결과레스토랑, 일

반식당, 카페테리아등에납품되고있는계란일부에서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밝혔다.

이번조사는2005년11월부터2007년1월까지14개월간 국에서소

비되는8개국의식자재계란중1,500개를샘플링하여조사되었다. 

계란의난각과내용물조사결과 6개의샘플에서양성반응을보이며

0.38% 오염율을보 으며, 국내산5개, 독일산 1개가살모넬라에오염

된것으로나타났다.

낮은수준의살모넬라오염율을보 지만이번조사에서는저장과운

반과정이아직도문제점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절반이상의샘플이

아직도냉장시설에보관되지않고있었으며유통기간초과, 산란후3주

이상지난계란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살모넬라오염은위생보건에있어중요한화두로거론되고있으며정

부당국에서는식품으로인한피해를줄이기위해살모넬라에대한모니

터링을지속적으로해오고있다.(www.thepoultrysi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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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피해로 농가 정부지원 요청

파키스탄서부지역Sindh에서는무더운날씨와

폭우로인해 6월한달사이에만산란계 330만수,

육계3,260만수가폐사로인해1,109만달러가넘

는막대한재산손실이발생하면서양계농가들이

큰어려움을겪고있다고파키스탄양계협회관계

자가전했다. 관계자에따르면피해농가들은정부

에게재난지역선포하여농장복구를위해무이자

자금을지원해줄것과토지의임대기간연장해줄

것을요청하고있다고밝혔다.

파키스탄양계협회장Chaudhry 씨는가금류의

대량폐사로인해대부분의농장들이피해를입었

으며 닭고기와 계란가격만 천정부지로 솟아있는

상태라고전했다.(www.thepoultrysite.com)

식품가격 8월에도 계속 올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30일 8월에 36개

지역대·중도시에서있은상품서비스가격모

니터조사결과, 전월에비해가격이오른품목은

25품목에이르고특히야채, 식용식물유, 일부곡

물등식품가격의상승이두드러지고일반분양맨

션, 액화석유가스(LP가스), 철강재 등의 가격도

올랐으며 가격이 떨어진 것은 6품목뿐이라고 인

민일보계의북경발행‘경화시보’가전했다.   

곡물과식용유, 야채가격이계속크게올랐다.

추석(중추절)이가까워져식품가공요구가높은계

란 가격은 전월대비 8.7％ 올랐고, 돈육가격은

6.9％올랐으며, 우유가격은약1％올랐다.(CN) 

양계업자 도산 급증, 옥수수가격이 문제

일본에서　양계업자의 도산이 급증하고 있다.

민간신용조사회사인도쿄상공리서치에의하면금

년1~7월의전국도산(부채액1,000만엔이상, 사

적정리포함) 건수는 13건으로’03년 10건을상

회했다.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바이오에탄올연료의수요증가에따라미국에서

주원료인옥수수가격이급등했다. 옥수수를배합

한가축사료의가격도올라수익을압박하고있는

것이큰요인이다.

농림수산성에의하면가축사료용옥수수의9할

이상을미국에서의수입에의존하고있는일본에

서는 금년의배합사료가격이 작년보다 3할 가까

이올라’96년이래11년만의높은가격이되었다.

양계업자의전국단체인일본양계협회담당자는

“양계용사료는옥수수의배합비율이5~6할을점

하고, 경비의태반이사료대로서경 난으로직결

하는사태다”라고했다.(AS)

계란 수출 급신장

터키 계란산업이 수출호재로 신기록을 달성해

가고있다.

지난해 8월까지 계란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는

230만달러에불과했지만올해8월까지벌어들인

수입은 3,670만 달러로 전년대비 1442%라는 어

마어마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www.thepoul

trysi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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